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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경기 뷰티 종사자 308명
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정규성 검증, 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델 및 뷰트스트레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은 직무소진, 프리젠티
즘 및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
경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
티 산업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뷰티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act of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workers 
on job burnout, presenteeism, and mental health and further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308 beauty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normality tests, confirmato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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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and mediation effec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bootstrapping.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worker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burnout, presenteeism, and mental health. Second, job burnou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risk factors and the 
presnteeism of beauty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beauty industry workers and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beauty industry workers. 

Keywords : Physical Risk Factors, Job Burnout, Presenteeism, Mental Health 

1. 서 론

  뷰티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
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뷰티 종사자는 직업적 작
업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화학물질을 다루어야 하고
[1], 주로 손을 이용하여 비정상적 자세로 오랜 시
간 서서 일해야 하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해
진 시간에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또한 뷰티 종사자는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업군
으로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를 경험하며, 일부 종사자는 불량고객 행동으로부
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3]. 뷰티 종사자의 열약
한 근무 환경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박윤희[4]는 한국형 뷰
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
서 국내 뷰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구성개념을 
직업병, 복리후생, 블랙컨슈머, 직원 관계갈등, 봉
급, 자기 개발, 감정노동, 사회적 인식, 성희롱, 매
출 압박의 10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해당 연
구는 뷰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산업군의 
선행연구에 비해 이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구성 
요인의 수가 많다. 이러한 뷰티 종사자의 근무 환
경, 직업 형태 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
러한 직무적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병리 현상으
로 귀인 되기도 한다. 
  최근 소수의 연구에서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프리젠티즘
(presenteeism)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생산성과 종
사자의 건강에 관한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5], 대체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경제적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6]. 일반적으로 결근
율(Absenteeism)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 현상은 종사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여 정
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7]. 또 
다른 해석으로는 종사자가 신체적 상태가 아픈 상
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여 발생하는 생산성의 손실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8].   
  프리젠티즘은 아직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생소
한 용어이며,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도 보건학, 간
호학, 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9].  
  이상용[10]은 우리나라 직업군별 근로자의 프리
젠티즘 유발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프리젠티즘 
현상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직업군, 인구·사회학
적 특성, 근로조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인자 노출,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노출, 직무스트레
스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프리젠티즘 현상과 관련이 있는 직
업군으로 이·미용 종사자를 지목하였으며, 남성보
다는 여성이, 근로 평균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
리젠티즘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동, 
고온, 화학물질, 피부접촉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로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와 손, 팔 반복 동
작을 하는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에 노출 빈도가 높
으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이 유발되며, 마지
막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젠티
즘 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보고는 대부분 뷰티 산업 종사자가 경험하는 
근로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들이
다. 따라서 뷰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근무 형태
는 프리젠티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사하게 이진화, 이복임[11]도 간호학적 측면에서 
미용사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유해 작업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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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물리적 
유해 환경이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김명우, 김성남[12]은 미용실의 유해 
작업환경이 종사자의 근골격계, 소화기, 눈, 피부와 
같은 신체적 건강 상태뿐 아니라 정서불안, 우울, 
신경성과 같은 정신건강 변인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석주[13]도 군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물리적 유해 환경이 직무스트레
스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산업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관련한 연구에
서 프리젠티즘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변수로 직무
소진을 지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소
진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현상을 유발하고, 이러
한 관계에서 직무적 손실을 증가시키고 직무효율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최근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과 직무성
과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었다[15]. 이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젠티즘 현상이 
직무소진을 유발한다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보고하
였다. 이러한 프리젠티즘과 직무소진과의 서로 다
른 결론은 미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
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종사자는 상당히 힘들고 
고된 직업군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고된 
작업과 환경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프리젠티즘
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 유
일하게 뷰티 학문 분야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
사된 안미정[16]의 헤어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연구
에서는 프리젠티즘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와 유의
미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뷰티 종사자에게 프리젠티즘 연구가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어떤 산업보다 감정노동과 
신체적·심리적 작업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뷰
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젠티즘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뷰티 산업 종사자
의 프리젠티즘 현상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이 뷰티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간호학
[17,18], 직업의학[19], 사회학[20] 분야에서 조명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
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관계를 규명하
고 이러한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어떠한 매개 역할

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
다. 이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Fig.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확립
하였다. 

H1.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직무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에 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뷰티 전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H7. 뷰티 전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2023년 서울·경기 뷰티 
관련 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뷰티 종사자를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다. 모집단 선정과 함께 편의표집방식을 
채택하여 뷰티 종사자 308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조
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3일 
동안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질문지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최초 설문지는 340부를 투여하여 
32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자 18부를 
제외하여 최종 308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뷰티 관련 
샵을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를 설문 조
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부 비대면 조사도 병행하였다. 비대면 조사



4   비비안․왕관군․문승현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602 -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308)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s Year 36 11.7

30’s Year 116 37.7

40’s Year 120 39.0

Than 50’s Year 36 11.7

Service

area

Skin 63 20.5

Hair 123 39.9

Nail 106 34.4

Makeup 16 5.2

Position

step 51 16.6

실장 124 40.3

부원장/원장 115 37.3

et al. 18 5.8

Career

1 year- less than 5 years 48 15.6

6 year – less than 10 years 148 48.1

11 year – less than 15 years 70 22.7

over 21 years 42 13.6

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이메일 방법으로도 조사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2.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척도는 먼저 뷰티 전

문가의 물리적 작업환경 척도는 이진화, 이복임[21]
의 물리적·심리적 작업환경 척도에서 물리적 작업환
경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소진 척도는 김미정, 신수정[22]의 
단일차원 5문항 직무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리
젠티즘 척도는 박윤미[23]의 항공사 직원의 프리젠
티즘 연구와 이정현[24]의 외식기업 종사자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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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Physical

risk
factor

Burnout
Presen-
teeism

Mental health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Obsession

M ± SD 3.79 .67 3.93±.73 3.80±.54 3.63±.71 3.75±.64 3.61±.71 3.76±.63

Skewness -.251 -.415 -.135 -.066 .003 -.053 -.011

Kurtosis -.007 .133 .039 .147 -.453 .107 -.013

Physical risk factor 1

Burnout .377** 1

Presenteeism .592** .375** 1

Physical symptoms .477** .271** .596** 1

Depression .493** .297** .634** .657** 1

Anxiety .534** .298** .597** .740** .784** 1

Obsession .500** .250** .592** .671** .787** .778** 1

**p<.01

Table 2. Description Analysis and Normality Test

젠티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부합되
는 문항을 추출하여 5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척도는 신성녀[25]가 미용
사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
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19문항,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강박의 4개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
어 있다.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 척도 모두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
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업환경 장애, 직무소진, 프리젠
티즘,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2.4.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먼저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version 28.0을 이용
하여 기술통계(빈도분석, 첨도, 왜도)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Cronbach’s 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AMOS Version 28.0을 사용하여 구조방
정식모델검증(SM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은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한 간접효과로 평가하
였다. 이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AMOS Version 

2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료의 정규성(Normality) 검증(sample)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수의 정규성
(Norma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Mean), 표준
편차(SD), 첨도(Kurtosis), 왜도(Skewness)를 산출
하였다. 정규성 검증은 자료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고 
측정 자료의 편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
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모수 추
정 방법으로 자료의 정규성 여부가 사전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 normality)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26]. (Table 2)은 측정변수들의  다변량 정규성 검
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평균은 물리적 작업 환경은 
3.79, 직무소진 3.93, 프리젠티즘 3.80, 정신건강은 
3.61∼3.76의 범주를 나타내었다. 또한 왜도는 
-.415∼.003, 첨도는 -.453∼.147의 범주를 나타내
었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27] 의하면 측
정변수의 왜도는 ±2, 첨도 ±4 범주 안에 있어야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며, 이 때 측정변수의 상관
계수는 .8보다 낮아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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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제시한 지
수를 토대로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측정자료들은 모
두 정규성을 갖춘 자료로서 볼 수 있다. 
  한편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리
적 작업 환경,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불안 모두 통
계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가
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직무소진과 강박으
로 r=.250, p<.01이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우울과 강박으로 r=.787, p<.01로 나타
났다. 

3.2.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가설로 세워진 측정모델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차는 먼저 가설적 
측정모델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모델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때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CMIN(X2/df),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였
다.  선행연구들은 CMIN (X2/df) 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그 
지수가 3보다 작을 때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CMIN의 대인으로 RMR 지수는 .05이하, RMSEA
은.05-.08의 지수로 적합도 수렴 가능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GFI, CFI, NFI, TLI, IFI 
지수는 .90 이상을 보여야 한다[28,29].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는 
.50미만의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최초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측정모델 적합도가 만족되지 않으면, 수정
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이용하여 측정모
형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향상시켰다. 세부적으로 수
정지수를 확인하고 문항의 공분산과 측정오차를 확
인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을 한 문항씩 수정하고 매
번 기존 모델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30]. 먼저 물리적 작업 환경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33.658, df=8, p<.001, GFI=.963, CFI=.978, 
TLI=.958, NFI=.971, RMR=.022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문항의 요인적채치는 .603∼.912를 
나타내었으며, 평균분산추출 지수는 .703, 개념신뢰
도 지수는 .9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소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측

정모델의 적합도는 X2=22.977, df=5, p<.001, 
GFI=.970, CFI=.979, TLI=.959, NFI=.974, 
RMR=.016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문항
의 요인적채치는 .745∼.820으로 나타내었으며, 평
균분산추출 지수는 .738, 개념신뢰도 지수는 .897로 
나타났다. 프리젠티즘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13.145, df=2, 
p<.01, GFI=.978, CFI=.975, TLI=.925, NFI=.971, 
RMR=.019으로 선행연구 수렴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척도에 대한 측정모델의 적합
도는 X2=272.032, df=94, p<.001, CFI=.934, 
TLI=.916, NFI=.904, RMR=.034, RMSEA=.079
를 보여 대부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집중타당도는 확보된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3.3. 가설검증 

  3.3.1.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
한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
도를 검증한 결과  X2=339.384, df=147, p<.001, 
CMIN(X2/df)=2.309로 나타났다. CFI=.949, 
NFI=.950, TLI=.941, RMR=.037, NFI=.900, 
RMSEA=.065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양호한 적합
도 수준을 보였다.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대체
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31,32]. 

  3.3.2. 가설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다음
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Table 5)은 본 연구의 가
설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무소진의 관계
성을 검증하는 것이였다. 검증 결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표준화회귀
계수(β) 값은 .419, t=6.155, p<.001로 통계적 유의
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프리
젠티즘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 이였다. 검증 결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프리젠티즘에 미
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638, t=7.790, 
p<.001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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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cale

Variable / item λ S.E. C.R AVE α

Physical
Risk

Factors

1 .912 .105

.933 .703 .904

2 .873 .152

3 .814 .244

4 .735 .310

5 .686 .372

6 .603 .348

Model fit : Chi-square=33.658, df=8, p<.001, GFI=.963, CFI=.978, TLI=.958, NFI=.971, RMR=.022

Job
Burnout

1 .813 .206

.934 .738 .897

2 .745 .278

3 .807 .195

4 .820 .207

5 .804 .244

Model fit : Chi-square=22.977, df=5, p<.001, GFI=.970 CFI=.979, TLI=.959, NFI=.974, RMR=.016

presenteeism

1 .727 .292

.886 .661 .830
2 .745 .261

4 .713 .311

5 .781 .265

Model fit : Chi-square=13.145, df=2, p<.01, GFI=.978, CFI=.975, TLI=.925, NFI=.971, RMR=.019

Mental
Health

Physical
Symptoms

2 .691 .371

.817 .599 .7683 .757 .307

4 .722 .376

Depression

5 .731 .300

.869 .624 .824
6 .708 .360

7 .730 .332

9 .779 .247

Anxiety

10 .716 .435

.869 .571 .848

11 .732 .341

12 .654 .544

13 .794 .275

14 .697 .351

Obsession

15 .734 .308

.823 .539 .766
16 .696 .345

17 .600 .460

19 .647 .428

Model fit : Chi-square=272.032, df=94, p<.001, CFI=.934, TLI=.916, NFI=.904, 
RMR=.034, RMSEA=.079

주) λ: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α=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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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l Fit Index 

Chi-square df p
CMIN CFI

(≥.90)
NFI

(≥.90)
TLI

(≥.90)
RMR
(<.05)

RMSEA
(.05-.08)(ｘ² / df)

339.384 147 .000 2.309 .949 .914 .941 .037 .065

Table 5. Hypothesis Test

Hypothesis β S.E C.R(t).
Hypothesis
adoption

H 1. Job Burnout ←
Physical

Risk Factors
.419 .099 6.155*** accepted

H 2. Presenteeism ←
Physical

Risk Factors
.638 .102 7.790*** accepted

H 3.
Mental
Health

←
Physical

Risk Factors
.589 .093 7.805*** accepted

H 4. Presenteeism ← Job Burnout .154 .050 2.634** accepted

H 5. 
Mental
Health

← Job Burnout .102 .048 1.797 rejected

**p<.01, ***p<.001

2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의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정신
건강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작업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589, 
t=7.805, p<.001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프리젠티즘
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154, t=2.634, p<.001로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보여 가설 4은 채택되었다. 
  가설 5의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뷰티 종사자의 직무소진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 값은 .102, 
t=1.797, p<.001로 통계적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가설 5는 기각되었다.

  3.3.3. 매개효과 검증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스트레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6, 가설 7). 

  검증 결과를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을 통하여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65,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또한 95%의 신뢰 
구간(.018,∼.119)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31]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043, p>.05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4. 고찰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
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
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일련의 연구 절차를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
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
심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
진,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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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al Measurement Model.

H path β SE Boot LLCI Boot ULCI adopted

H6.
Physical 

risk factors
→ Presenteeism .065* .027 .018 .119 accept

H7
Physical risk

factors
→ Mental health .043 .026 -.005 .098 reject

Table 6.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p<.05, Mediator=Job Burnout, Bootstrap sample size=5,000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본 연구의 결과들은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이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뷰티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업적 작업환경
이나 유해환경의 노출이 피부질환[32], 호흡기 질환
[33,34], 근골격계질환[35,36] 등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뷰티 산업의 
유해환경이나 작업환경이 일부 방광암, 폐암 등과 
같은 암을 유발하고[37],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조
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등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38]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미용사들에게
서 자연유산의 위험도가 증가하며[39], 과중한 피로
도를 유발하는 작업이나 서서 작업하는 여성 군에서 
조산 및 저체중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
었다[40,41], 뷰티 산업 종사자 경우 대부분 여성 근
로자가 많고, 이들의 상당수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보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술한 뷰티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들은 다양한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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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직무소진에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티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
정노동 직업군에 속한다. 지속적 스트레스와 직무소
진과의 강한 상관관계는 이미 동일하고 일반화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직종에
서 직무소진은 과도한 직무로 인해 나타나는 피로와 
좌절상태를 의미 한다[42], 이는 관련하여 김나영, 
안미령(2019)[43],은 피부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강한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Belicki & Woolcott(1996)[44]은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업환경과 업무환
경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직무소진을 일으키는 것
으로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을 언급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본 연구
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뷰티 종사자는 화학물
질과 진동기 취급, 장시간이 노동과 휴식의 불균형, 
작업 자세에서 오는 통증, 직무적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 등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
용하여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작업환경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 요인들이 단순히 직무적 
소진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뷰티 종사자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수의 연구에서 뷰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정신건강 변인들
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아 등(2002)[45]은 여성 미용
사의 유기용제 노출이 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김춘득(2005)[46]은 헤어, 네일, 피
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종사자를 대상자 7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환경 유해 요인(염색약, 
스타일링 제품, 피부관리 제품, 반복 업무, 불편한 
자세, 진동공구)이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
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진화, 이
복임[47]도 미용사의 반복적인 손과 팔의 어색한 자
세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보조 미용사 보다는 디자이너나 실정과 같이 실제적
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서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보고는 본 
연구에서 뷰티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48]를 토대로 뷰티 종

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물리적 작업환경과 유해
환경에 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노동 환경의 변
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뷰티 종사자의 작업환
경이나 유해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
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
의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에서 뷰티 종사자가 근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
하게 되는 화학물질 노출, 오랜 시간 부적절한 자세
로 하는 장기간의 근무, 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인 식
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열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근무 환경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행 연구들은 진동기 사용, 화학물질의 장기간 노
출, 작업속도, 업무의 자율권, 언어폭력, 성폭력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진화, 이복임(2016)[49]은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동, 화학물질 노출, 작업속도, 자율
권,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상용
(2014)[50]도 직업상 취급하는 진동기와 화학물질
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업무적 관점에서 업무의 불명확성
과 역할 모호성도 프리젠티즘을 높일 수 있는 업무
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5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와 상당히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가 전술한 
업무적 위험 요소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도 맡
은 바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출근하고 업무를 지
속[52]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뷰
티 종사자는 고객과 장시간 감정노동을 경험해야 하
고, 때로는 불량 고객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위험 요인들은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을 
더욱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프리젠티즘 
위험성이 1.92배, 성희롱이 있는 경우 2.90배 높아
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53], 이러한 프리젠티즘 현
상은 근로자의 개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조직의 생산성,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중
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54]이기 때문에 
뷰티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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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작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감정노동을 중재할 수 있는 직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젠티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뷰티종사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프리
젠티즘과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프리젠티즘 연구에서 
프리젠티즘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변수로 직무소진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육군 장교의 프리젠티즘에 관한 연
구에서 육군 장교의 직무부담과 직무압박이 프리젠
티즘을 유발하고 이에 직무소진의 통계적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55]. 또한 
최근 이현지(2022)[56]도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완전매개효과
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비록 
독립변수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
치는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술한 선행연구들이 모두 육군 초
급장교와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무요구가 많고 다양
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의 결과라는 것을 감안한
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보다 타당성 있
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뷰티 종사자
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유해적 요인들은 뷰티 종사자
의 직무소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에 통계적 유의
미한 영향 관계를 보였으며, 나아가 물리적 작업환
경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권미윤(2013)은 미용 종사자의 미용 업무 특성으
로 인한 만성적으로 공통적 묵인과 열악한 환경에 
수동적인 조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으로, 미
숙한 치료나 경미한 조치로 증상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관심과 적절
하지 못한 조치들이 업무의 능률 저하, 만성적인 질
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뷰티 종사자가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근
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의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뷰티 종사자가 삶의 질
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 방안과 실천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과 직
무소진, 프리젠티즘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국내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은 직무소
진, 프리젠티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뷰티 
종사자의 물리적 작업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뷰티 종사자들
의 유해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회·심리 변인들에 부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뷰티 산업의 작업환경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본 결과가 뷰티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자료로서 활용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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